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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정유기업 횡포 한계가 없다! ”
석유제품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아니되는 생활필수품이고, 산업적으로도 반드시 있어

야 하는 원료이고 또 연료이다.

이 중요한 석유제품 가격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 것 같다. 일반 소비자들은 휘발유 가격

이 너무 비싸 자동차 운행부담이 지나치다 불만이고, 농어민들은 정부의 세금경감 혜택에도 불구하

고 농어업용 휘발유 및 경유가격 때문에 농어업을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아우성이다.

그 뿐만이 아니다. 석유화학을 비롯 시멘트, 철강 등 산업계에서는 벙커C유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

산업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. 정유기업들이 일반 소비재도 아닌 산업용 연

료가격을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.

왜 그러할까? 냉철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

아닌가 생각된다.

정부와 정유기업 사이에는 세금논쟁이 한창이다. 정

유기업들은 석유제품 가격이 높은 것은 각종 세금을

과중하게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정부를 비난하기에 열

중이고, 정부는 세금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나 세금보

다는 정유기업의 후진적 경영구조 및 유통구조가 원

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

휘발유 가격을 비교해보면 세금이 많다는 것을 실감

할 수도 있으나, 벙커C유 가격은 전혀 그러하지 않다.

D u b a i유 기준 원유가격은 9 7년 4 / 4분기 배럴당 1 7 . 9 8

달러에서 9 8년 1 / 4분기 1 2 . 4 0달러로 떨어진 후 최근에

는 산유국의 증산과 경기침체에 따라 줄곧 1 0달러선

을 맴돌고 있다. 원화환율도 달러당 1 1 4 0원에서 1 6 1 2원으로 급등한 후 최근에는 1 2 0 0원 안팎으로 하

락했다.

원유가 하락에 원화가치까지 상승했으니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인하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. 그러

나 어찌된 영문인지 휘발유는 물론 벙커C유 가격도 별로 인하되지 않고 있다. 휘발유는 리터당 교

통세 6 9 1원, 교육세 1 0 3원, 부가가치세 1 0 7원 정도가 부과돼 그렇다고 하더라도, 세금이 거의 부과되

지 않는 벙커C유 가격은 왜 내려가지 않는 것일까?

원유가격이 큰폭으로 하락했고, 원화환율이 달러당 1 2 0 0원 안팎으로 상승한 마당에 국내 벙커C유 가

격은 정유사 출고가 기준으로 9 7년 리터당 1 8 8 - 2 0 5원에서 9 8년 1 / 4분기 3 6 3원을 기록한 후 2 3 0 - 2 4 0

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.

9 7년 1 / 4분기 원유가격이 1 9 . 3 8달러일 당시 국내 벙커C유 가격은 2 0 4원이었으나, 99년 1 / 4분기에 원

유가격이 1 0 . 7 2달러로 44.7%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벙커C유 가격은 2 4 0원으로 오히려 17.6% 상승

한 것이다. 원화환율이 달러당 8 6 5원에서 1 1 7 7원으로 36.1% 하락한 것을 단순 비교해도 2 6 . 4 %의 폭

리를 취하고 있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하게 된다.

반면, 싱가폴에서 거래되는 벙커C유 스파트가격은 9 7년 배럴당 1 5 - 1 6달러에서 9 8년 1 0 - 1 1달러, 99년

초에는 1 0달러 선으로 하락했다. 이에따라 우리나라 벙커C유 가격은 9 7년 싱가폴 가격의 1 8 8 - 2 0 5 %

에서 9 8년 1 / 4분기 3 6 3 %를 최고로 9 9년 들어서도 2 4 0 %를 보여 가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.

정유기업들은 싱가폴 가격은 국제 스파트물량이고, 황함량이 달라 비교상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

다. 그러나 정유업계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OECD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에도 우리나라 벙커C유 가

격을 1 0 0으로 기준할 경우 일본은 76, 이태리는 63, 프랑스는 58, 독일은 5 0에 불과하다. 독일에 비해

무려 100% 비싼 것이다.

정유기업의 횡포를 더이상 두고보기 어렵다는 것은 벙커C유 수요처뿐이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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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자부는 산업경쟁력을 갉아먹는 벙커C유 가격횡포를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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